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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하나로? 

간큰 

사내들…

흥혜걸/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北은 애이하II방위 가장 흥11한 

질"건이 분 겨로 충X건은 

아1T*l는 머 문 재2！ 심각성。I 
이는 것이다•

예 이즈 공포증(AIDS Phobia). 최근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신종 노이로제다. 해외출장차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온 종합

상사직원 K씨의 말못할 고민을 들어보자.

"우쭐하는 심정으로 잠깐 재미를 보려했던 것이 이렇게 후회스러울지 몰랐 

습니다. 콘돔을 착용한 것까진 좋았는데 키스를 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귀국 후 입가에 물집이 생기고 갑자기 몸도 근질근질 

가려워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혈액검사에 

감염여부가 나타나려면 서너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때까지 

초조해서 어떻게 기다리지요?” 

불안하긴 국내사정도 마찬가지다.

"직업여성과 콘돔없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최근 잦은 설사와 

기침감기를 앓고 있어 에이즈 초기증상이 아닌지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만일 에이즈에 걸렸다면 식구들과 식사도 같이 해선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밤 악몽에 시달려 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에이즈 공포 

때문에 학업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익명의 대학생이 보내온 독자건강상담 문의편지의 일부에서 발췌한 글이 

다.

에이즈 공포증에 시달리는 이들의 한결 같은 공통사항은 콘돔과신에 

있다. 물론 성관계시 콘돔을 착용하면 에이즈 감염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콘돔은 에이즈예방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일 뿐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성행위도중 콘돔이 벗겨질 수도 있으며 찢어지거나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콘돔이 가장 완벽한 피임법일 것 같지만 실제 

조사에 의하면 경구피임약 복용보다 훨씬 피임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콘돔의 불완전성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에이즈바이러스는 정액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혈액은 

물론 타액 내에서도 검출되며 실제 타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염이 

가능한 것이다. 가령 성행위시 혀를 이용해 깊은 키스를 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물론 대개의 경우 한두번의 키스만으로 무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입안이 헐어 있다거나 구내염 등 염증이 생긴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손상된 구강점막 사이로 타액 내 에이즈바이러스의 

침투가 훨씬 용이해지는 것이다.

실제 정상적 섹스에 비해 동성연애자간에 에이즈감염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도 동성애자간의 항문성교 등 비정상적 성행위로 

인한 점막손상으로 전염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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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콘돔이 결코 에이즈 예방의 보루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에이즈 예방의 최선책은 결코 불건전한 성행위를 적당히 즐기되 

의학적으로 밝혀진 감염경로를 콘돔 등으로 차단하면 된다는 불순한 

의도에선 얻어질 수 없다.

본능의 행위이자 쾌락의 향연인 섹스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갖가지

돌발상황에 대해 과연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묻고 싶다.

최선책은 에이즈 감염 위험성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섹스를 즐기는 

얄팍한 테크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결한 위험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데 있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에이즈 공포증에 시달리는 많은 이들은 대개 무사한 경우가 

많다. 또 에이즈 초기 증상으로 오인되는 갖가지 증상들도 따지고 

보면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심인성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죄지은(?) 사람에게 이러한 에이즈공포증이 불필요한 

것만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에이즈공포증에 오래 시달린 사람일수록 

개과천선하고 향후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콘돔 하나로 에이즈 따윈 개의치 않겠다는 구제불능형 간 큰 

사내들이 다. 이들에게 무지하면 용감하다는 비아냥거림으로 대하는 

것만으론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에이즈 극복을 위한 최선책은 결코 얄팍한 의학지식이 아닌, 건전한 

성도덕의 확립에서 비롯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Q

히선책은 

에이즈 감엄 위험성을 11리지"I
T해가T 섹씋 钊는 얄깍理 

11그닉에 있는 것T 아「I라 

불 결한 위험상황을 아에 만들지 

않"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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